
인터넷 뱅킹,  그 새로운 도전의 세계 
 
고객 신뢰 확보 위해 전통적인 서비스 이상의 것이 필요 
 
 
“대개 인터넷 뱅킹을 자체 프랜차이즈 형식의 한 채널 정도로 접근했던 전통적인 은행에서부터 
인터넷 기반 은행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신규 참가자들이 인터넷 기반 뱅킹에 참여하고 있다.”  
                  - 척 히어로니미, 도브 컨설팅의 금융서비스 그룹 전무 이사 
 
 
온라인 뱅킹은 여러 측면에서 ‘동그란 구멍에 사각 마개’라는 속담과 비슷하다. 새롭게 각광받는  
여러 사업 분야에서 그러했듯이 인터넷 뱅킹 분야도 시티은행(Citybank), 뱅크 오브 
아메리카(Bank of America), 웰스 파고(Wells Fargo) 및 체이스 맨하탄(Chase Manhattan)과 같이 
탄탄한 기반의 대규모 기관부터 소규모의 지방 은행 및 인터넷 전문 벤처기업들까지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보스턴에 위치한 도브 컨설팅(Dove Consulting)의 금융 서비스 그룹 전무 이사 척 
히어로니미(Chuck Hieronymi)는 “대개 인터넷 뱅킹을 자체 프랜차이즈 형식의 한 채널 정도로 
접근했던 전통적인 은행에서부터 인터넷 기반 은행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신규 참가자들이  
인터넷 기반 뱅킹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계정 및 거래 건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성공한 
은행은 최소한 현 시점에서 보면, 전통적인 은행이 인터넷 전문 은행 보다 온라인 시장에서  
상당한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히어로니미는 금융 산업 내 인터넷 시장은 예를 들면 은행의 중개 서비스 시장과 비교해 볼 때 그 
발전 속도가 더욱 느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터넷 뱅킹의 성장이 느린 이유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이제까지 이용해 온 신뢰할 수 있는 전통적인  은행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인터넷의  
세계로 옮겨지는 것을 달가와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러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전통적인 업체 중의 하나가 바로 뉴욕의 
씨티은행이다. 씨티은행은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전통적인 금융 서비스를 통해 축적된 신뢰성이 
자체 금융 서비스 포털의 성공 열쇠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금융 서비스 포털, 즉 Citi 
f/I(www.citifi.com)은 인포믹스 기술상에서 운영되고 있다.  
Citi f/I는 온라인 고객들에게 완벽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무료 온라인 청구 
지불 서비스, 전세계 43만 이상 고객의 ATM 액세스, 예금 조회, 저축, 예금 증서, 보험, 고정이율  
주택자금대출 및 주택자금신용한도, 그리고 투자 계좌 등이 포함된다.  
 
씨티은행의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담당 이사 마틴 허쉬(Martin Hirsch)는 “인터넷 뱅킹 시장에 
진출하기로 결정했을 때, 씨티은행은 인터넷 뱅킹을 단순히 은행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의 사업으로 발전시킨다는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그 비전은 자체 
주력 사업을 단순한 은행 업무에서 확대해 보험서비스 및 기타 씨티그룹의 사업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여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허쉬는 Citi f/I 포털을 통해 씨티뱅크는 한 장소에서 모든 제품 세트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 포털에서는 은행업무 및 중개 거래 업무와 특수 계산기, 뉴스기사, 포트폴리오  작성 
및 참고 도서관 등의 여러 금융기능을 연계시켰다. 
 
피크타임 대비 
 
그러나 현재 디지털 뱅킹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업체들과 이들 업체들과의 차별성은 피크 
트래픽 시간대에 많은 수의 고객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전의 기존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많은 양의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 



고객들은 오래 기다려야 했기 때문에 많은 불평을 발생시켰다. 인터넷에서는  예상치 못한 많은 
양의 고객업무에 처하게 될 경우 디지털 정체로 인해 시스템이 느려질 수 있다. 결국 고객들은 
실망해 인터넷 뱅킹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되는 것이다.  
 
허쉬는 “이러한 고객 경험 위험은 사전에 해결돼야 고객 신용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는 “이는 중복성 및 피크 볼륨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곧, 여러 서버 상에 고객 데이터를 미러링(mirroring)하고 피크 시간대의 이용 
패턴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S1(Security First Corporation)는 아틀란타의 세계적인 인터넷 기반 금융 서비스 솔루션 
공급업체이다. S1의 제품 마케팅 담당 이사인 로리 후드(Laurie Hood)는 S1은 사전에 시스템 
사용과 고객 성장을 모니터링함으로써 프로세서의 기능 혹은 서버 크기를 확장해 볼륨 혹은 성능 
관련 문제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있다. 이 은행의 피크 타임은 대개 아침 8시부터 9시, 12 시부터 
1시, 오후 4시부터 6시 그리고 오후 9시부터 10시이다.  
 
전세계 100 개국 2 천 8백만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3천 1 백 20 억 달러 이상의 
자산 규모를 보유하고 있는 씨티은행은 1999 년 3 월 모니터링 및 온라인 뱅킹 인터페이스  
솔루션을 처리할 인포믹스 협력업체로 S1(www.s1.com)를 선정했다. 
 
허쉬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S1를 자체 은행업무의 미들 티어로서 이용하고 있다. 백 엔드에서는  
Citicorp 시스템을 이용해 모든 프로세싱, 실제 자금 이체, 이율 게시, 주식 매입 등을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계정을 살펴보고 고객의 시각에서 거래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뱅킹 미들 티어는 바로 S1이다”고 설명했다.  
 
허쉬는 씨티은행은 로그온 문제 역시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인터넷 대기시간, 사용자의 ISP 및 
모뎀 속도 등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처리할 수 있는 대처 방안들은 제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허쉬는 “보다 강력한 제어력이 필요한 부분은 방어벽에서부터 백엔드(back-end) 시스템에  
이르는 부분이다. 그 동안 이루어진 성능 향상은 애플리케이션 재구성, 재전송 작업 축소, 
하드웨어 추가 등으로 인해 실현된 것이다. 여기에서 이용되는 방법은 어느 지점에서 정체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각 단계별로 로그인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최상의 처리성능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다시 말해서 동시에 많은 고객이 접속했을 때 
업무가 마비될 경우 은행은 정말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모니터링은 반드시 
착수단계에서부터 지원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솔루션 공급업체 
 
S1 은 1995 년 시큐리티  퍼스트 네트웍 뱅크(Security First Network Bank ; 이후 SFNB)라는 
이름으로 설립된 인터넷 전문 금융서비스 제공 업체다. 
SFNB 는 첨단 뱅킹 기술의 잠재성을 완벽하게 파악하면서 최초의 솔루션 제공업체가 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은행을 1998년 로열 뱅크 오브 캐나다(Royal Bank of Canada)에 
매각했다.  
 
이후 SFNB는 시큐리티 퍼스트 테크놀로지(Security First Technologies Corporation)라는 새롭게 
사명을 변경했으며 1999 년 11월 업계에 대기업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이 때 2 개의 금융 서비스 
회사(가장 큰 라이벌이었던 캘리포니아州 산타클라라 소재 에디파이와 브뤼셀의 FICS 그룹)을 
인수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서 확고하게 자리를 굳히게 되었다. 
 
S1 의 로리 후드는 “S1 은 최근 싱가폴 고객을 확보함으로써 아시아 시장에 진출하게 됐으며 



현재 세계 100 대 금융기관 중 절반 이상 -씨티은행, 체이스 맨허튼 뱅크(Chase Manhatan Bank), 
윙스팬뱅크(Wingspan Bank.com), E-트레이드(E-Trade), 캐나다 로얄뱅크 등 -과 거래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800개 이상의 기관에서 S1의 솔루션을 이용해 자체 고객들에게 가치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더 많은 고객 유지, 수입 창출기회의 증가 그리고 경쟁 우위로 연결되고 있다. 
 
S1 Consumer Suite(이전의 가상 재무 매니저)는 통합 인터넷 기반 뱅킹, 중개, 보험, 관계 관리, 
전자 청구 및 지불, 그리고 고객 관리 애플리케이션 등을 제공하고 있다. Consumer Suite 는 
Informix Dynamic Sever 상에서 운영되며 금융기관에 3계층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즉, 
사용자의 인터랙션을 지원하는 프리젠테이션 계층, 애플리케이션 계층, 그리고 사용자의 거래 
정보가 저장되는 데이터베이스 계층이다.  
 
S1 은 Consumer Suite 가 씬(thin) 서버 상에서 2 천 만 명의 고객을 지원할 수 있으며 팻(fat) 
서버에서는 4천 만 명 이상의 고객을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S1은 써드 파티 및 고객 
애플리케이션의 통합을 지원하는 통합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이 최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용자들은 S1 Consumer Investment 모듈을 통해 중개와 IRA 계좌에서 주식, 뮤추얼펀드 및 
옵션을 거래할 수 있으며 S1 Relation Management 모듈을 통해 뉴스, 리서치 결과 등 개인화된  
컨텐트를 입수할 수 있다. 그리고 대출 및 신용카드 정보 등 자신의 은행 거래에 액세스할 수 
있으며 S1 Consumer Banking 모듈을 통해 지불일정 및 전송을 위한 옵션을 확장할 수 있다.  
 
후드는 “우리는 B2B 브랜드를 개발해 금융기관에 판매하며 금융 기관들은 이러한 기능들을 최종 
사용자들에게 제공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프론트 엔드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이며, 우리는 
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해당 은행의 웹사이트 상에 동일한 같은 외관 및 느낌을 가진 이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우리 제품은 소비자들에게 편리한 방법으로 은행의 백 오피스(back-
office) 시스템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프라이버시 및 보안 
 
첨단 온라인 뱅킹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됐다는 막강한 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분석 
전문가들은 보안 및 프라이버시 보호를 인터넷 금융거래에서 최우선 순위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입법자들 간에도 확대되고 있다. 
 
후드는 S1 이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고객의 대부분은 금융업계의 신뢰성 및 보안성과 같은 까다로운 요구에 부합하는 첨단 기술 
설비인 S1의 데이터 센터에서 그들의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데이터 센터 
설비는 완벽한 전력 및 네트웍 중복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디젤 발전기가 이 설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센터 전체가 광범위한 재난 복구 계획으로 보호되고 있다”고 밝혔다. 
 
도브컨설팅의 히어로니미는 신뢰성 및 보안성이 은행 업무에 있어 당연한 요구라면 많은 
고객들이 인터넷 뱅킹을 선호하는 것은 이자 산정 예금에 대한 높은 이자율 때문이며 이는 바로 
경비 절감을 통해 가능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히어로니미는 전문 금융 용어를 이용해 높은 이율을 제공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돈을 예금하는  
소비자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소비자들은 더 높은 이율을 받는다. 이런 점이 
소비자들을 끌어들이는 요인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돈이 단기자금인가’ 하는 의문을 가져봐야  
한다. 단기 자금은 장기적인 고객 관계를 보장하지 못한다.” 
 
히어로니미와 후드는 고객에게 금융 서비스 제공하는 대상에 대한 정보, 그리고 심지어 



고객들에게 항공기 이용에 따른 마일리지 제공에 관련한 모든 정보들을 수집하는  금융기관의  
역량, 즉 정보의 통합이 머지않아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히어로니미는 나스닥 침체 이후의 업계 동향에 대해 “즉각 자사의 웹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대규모 금융 기관들이 소규모 웹 뱅킹을 인수할 것이라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히어로니미는 “대규모 기관이 인터넷 전문 업체들을 사들이기 시작하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재정 기반이 탄탄한 대규모 전통적인 금융기관들은 성공 가망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업체를 인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백 엔드에서는 Citicorp 시스템을 이용해 모든 프로세싱, 실제 자금 이체, 이율 게시, 주식 매입 
등을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계정을 살펴보고 고객의 시각에서 거래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뱅킹 미들 티어는 바로 S1다.” 
- 마틴 허쉬(Martin Hirsch), 씨티은행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담당 이사 

-  
 
누가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는가? 
 
인터넷 뱅킹은 다른 온라인 금융 서비스 보다 늦게 출발했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클릭으로 이루어지는 은행거래의 개념에 익숙해지기 시작하자 많은 사람들은 이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다음은 급부상하는 인터넷 뱅킹 비즈니스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와 수치들을 소개한 것이다. 
 
▶뉴욕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터넷 고객의 동향을 분석하는 시장 조사 업체인 사이버 
다이얼로그(Cyber Dialogue)는 2002년까지 4천만 명 이상의 성인 미국인들이 최소한 그들의 
금융 관련 업무 중 일부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 다이얼로그  
사업부 사이버티즌 파이낸스(Cybercitizen Finance)는 인터넷 은행은 주식 중개 업체(1998 년 
7 월부터 1999 년 7 월까지 53% 성장), 보험회사(동기간 47% 성장) 및 신용카드 회사(동기간 
27% 성장)보다 더 느린 속도로 성장(동기간 내 2%에 불과)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보스턴 소재 도브 컨설팅이 실시한 인터넷 뱅킹 조사에서 현재, 미국에 신용조합을 제외한 
8천 5백 80개의 은행이 있으며 이중 상위 100대 은행은 1999 년 시점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2월 시점에서는 16개 은행만이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예, 윙스팬뱅크 닷 
컴 WingspanBank.com). 
▶인터넷 뱅킹 사용자중 74%가 남성이며 69%가 대졸자다. 평균 연령은 40 세이며 연평균 
가정소득은 8만 4백 달러 규모다.  
▶도브 컨설팅이 실시한 조사 결과, 응답자 중 93 %가 인터넷을 통해 구매한 경험이 있으며 이들 
중 95%는 신용카드 혹은 직불카드로 온라인 결재를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88%은 최소한 투자 계좌(investment account) 1개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 중 63%는 온라인 거래 
계좌(trading account)를 가지고 있었다. 인터넷 뱅킹 이용자의 60%는 온라인 청구 지불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응답자의 10% 이상은 인터넷상의 은행당좌 예금, 예금 계좌, 투자 및 중개 서비스, 신용 및 
직불카드, 혹은 금융시장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25% 이상이 온라인 상에서 
신용카드, 자동대출, 은행당좌예금 및 예금 계좌, 투자 혹은 중개 서비스, 금융시장 계좌, 
예금증서 혹은 저당 서비스를 받을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e-뱅킹을 위한 확고한 기반  
 
포레스터 리서치(Forrester Research)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1999 년 예상치 못한 시스템 
정지로 인해 주요 웹 사이트들이 시간 당 8천 달러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그 
어떤 회사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든 전적으로 온라인만을 운영하든 관계없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늘날 인터넷으로 진출하는 모든 기업에게 중요한 것은 탄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확장 가능한 IT 아키텍처라는 것이다. 
 
고객들이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보장되는 신뢰성을 기대한다고 할 때 시스템 정지는 온라인 
기업에게 직접적인 금전적 손해뿐만 아니라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로 야기하기 된다. 뿐만 
아니라 기업은 반드시 다른 경쟁업체보다 먼저 전자 상거래 주도권을 획득해야 하며, 장기적으로  
소비자, 협력업체, 공급업체 및 직원들을 포함할 수 있도록 확장 가능한 시스템을 확보해야 한다.  
 
인포믹스는 Informix Internet Foundation 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새로운 비즈니스 요구에 
부합할 수 있게 되었다. Foundation 은 특히 인터넷을 타깃으로 한 것이다. 즉, 고객들이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자신들의 사업을 인터넷으로 확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인포믹스의 제품 마케팅 메니저인 랜디 브라쉬(Randy Brasche)는 인포믹스의 표준 기반 
아키텍처와 유닉스/NT/리눅스 지원 기능을 통해 고객들은 기존 시스템과 데이터를  활용할 뿐 
아니라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의 기업들은 자체 IT 인프라와 애플리케이션에 수백만 달러를 투자했다. 이들 업체들은 
대개 서로 상이한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 중 하나라도 폐기하지 않고 하나로 
통합시켜야 한다. 바로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Informix Internet Foundation 이다.” 
 
Foundation은 Java, XML, HTML 등 주로 이용되는 인터넷 개발 표준을 지원하면서 업체들에게  
유연하고 개방적인 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브라쉬는  
“Foundation 을 통해 업체들은 좀더 신속하게 저렴한 비용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Foundation 은 여러 다중 티어, 운영시스템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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